<국경의 남쪽> 오디션 대본

                               역할 : 열차 안전원

상황 : 평양에서 혜산으로 가는 열차 안. 빼곡한 사람들 속에 선호, 앉아있다.

열차 안전원, 승객들의 통행증을 검사하며 선호에게 다가온다.

(*북한사투리로 자연스럽게 구사하세요.)

안전원      통행증 줘보시라요.

선호        (통행증 내민다)

안전원      (의심스럽게 바라보며) 혜산까지 가면서 짐은 이게 답니까?

선호
    예…갑작스레 가게돼서리.

안전원
    무슨일로 가는 겁니까?

선호        큰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안전원      (통행증 보다가) 여기에는 혼자가 아니라 5명이 간다고 돼있디 아나?

선호        아! 그..그게… 가…가족들은 아침 열차로 먼저 떠났습니다. 

안전원      그라믄 통행증을 새로 받아왔어야디…(시계를 보며 어쩔수 없는 듯) 열차가 곧 출발할텐데… 신분증이라도 줘보시라요. 

신분증을 꺼내 보여주는 선호. 

받아보는 안전원, 말없이 선호얼굴과 신분증을 반복해서 쳐다본다.

안전원      까탈스럽다 생각지 마시라요. 요즘 하도 국경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어서 말야. 나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까지 하는거이니까.

             (은근히 선호를 떠보며) 동무도 설마 두만강 건너려는 건 아니갔디?

선호         예? 아…아닙니다! 

안전원       쓸데없는 맘 먹지말고, 두만강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마시라요.

신분증과 통행증을 건네 주지만 의심의 눈초리로 선호를 힐끔힐끔 쳐다보는 안전원. 

